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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여름 

휴가철을 맞으면서 7월 주요 유통업체

의 7월 매출이 온·오프라인에서 나란

히 성장했다.

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

‘2023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’

을 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

전년 동월 대비 5.9% 상승한 14조7000

억 원을 기록했다.

오프라인은 고물가로 △가전·문화 

△아동·스포츠 분야에서 매출이 하락

했지만 휴가철을 맞아 △식품 △서비

스·기타 분야에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

전체적인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. 이에 

따라 전체적인 매출은 3.9% 증가했다.

점포당 매출은 편의점(-0.1%)을 제외

한 △대형마트(4.3%) △백화점(2.1%) 

△준대규모점포(2.0%) 등 대부분 업

태에서 증가했다. 점포수는 편의점

(6.7%)이 크게 늘고 대형마트(-1.6%)

는 소폭 감소했다.

온라인은 소비생활 전반에 걸친 온

라인 구매가 확대되면서 휴가철을 맞

아 △화장품(17.4%) △식품(22.1%) 매

출이 증가세를 보여 전체 매출은 8.1% 

증가했다.

다만 전년 대비 무더위와 장마로  

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△패션·의류

(-7.5%) △스포츠(-10.4%) △서비스·

기타(-3.9%) 등에서는 판매가 부진

했다.

상품군별로 보면 △식품(11.9%) △생

활·가정(8.9%)의 매출은 상승했지만 아

동·스포츠(-3.1%)의 매출은 하락했다.

 김나윤 기자 nykim@skyedaily.com

얀센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‘스텔라라’

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국내 셀트리온과 

삼성바이오에피스(삼바에피스)가 약 18조 

원 규모로 추정되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

러(바이오의약품 복제약) 미국 시장 출시 

계획을 밝혔다.

스텔라라는 얀센이 개발한 인터루킨

(IL)-12·23 억제제로 판상형 건선·건선성 

관절염·크론병·궤양성 대장염 등의 자가

면역질환 치료제로 사용된다. 스텔라라의 

물질 특허는 미국에서 올해 9월·유럽에서 

내년 7월에 각각 만료될 예정이다. 스텔라

라는 미국 물질특허가 9월 만료 예정이지

만 이 외에도 12개의 특허가 등록된 것으

로 알려져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은 존슨

앤드존슨과 합의를 통해 출시일을 조율해

야만 한다.

셀트리온과 삼바에피스가 스텔라라(성

분명 우스테키누맙) 개발사인 얀센의 모

회사 존슨애존슨(J&J)과 바이오시밀러의 

미국 내 특허 합의를 마쳤다.

최근 특허 합의를 완료한 셀트리온은 바

이오시밀러 ‘CT-P43'의 미국 판매가 승인

되면 2025년 3월7일부터 시장에 선두그룹

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됐다. 셀트리온은 6

월 미국 식품의약국(FDA)에 품목허가 신

청을 완료하고 내년 허가 획득을 목표로 

한다고 밝혔다.

삼바에피스는 7월 존슨앤드존슨과 스텔

라라 바이오시밀러 ‘SB17’의 미국 특허 합

의를 완료했다. 출시 시기는 외부에 공개

하지 않기로 양사가 합의했다. 지난해 임

상시험을 마친 삼바에피스는 ‘SB17’의 글

로벌 허가를 준비 중이다.

동아에스티 역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

러 ‘DMB-3115’를 개발하고 경쟁에 뛰어들

었다. 지난달 유럽의약품청에 품목허가 신

청을 완료했다. 올해 안에 미국 FDA에도 

신청한다는 계획이다.

해외 바이오 기업들 역시 글로벌 블록버

스터 치료제인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판

매 경쟁에 뛰어들었다. 

미국 암젠은 바이오시밀러 ‘ABP 654'를 

2025년 1월1일까지 시장에 내놓기로 계획

해 가장 빨리 출시를 예고했다.

아이슬란드 알보텍은 바이오시밀러 

‘AVT04’를 늦어도 2025년 2월21일까지 출

시하기로 했다.

독일 포미콘과 프레제니우스 카비는 공

동 개발한 ‘FYB202’를 늦어도 2025년 4월

15일까지 출시하기로 합의했다.

의약품 시장조사 기업인 아이큐비아

(IQVIA)는 지난해 스텔라라의 글로벌 시

장 규모가 177억1300만 달러(약 23조269억 

원)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. 이 

중 가장 큰 미국 시장 규모는 136억2800만 

달러(약 17조7164억 원)로 전체 시장의 약 

77%를 차지한다.

미국 시장에 이미 다른 종류의 바이오시

밀러를 출시한 셀트리온과 삼바에피스는 

스테라라 바이오시밀러 출시로 매출이 확

대될 전망이다.

셀트리온 관계자는 “이번 특허 합의로 

우스테키누맙 최대 시장인 미국 공략이 가

시화됐다”고 말했다.

 엄재만 기자 jmeom@skyedaily.com

소비자가 여행 정보를 찾는 창구가 크게 

변화하고 있다. 기업·공공기관에서 정보를 

찾던 과거와 달리 SNS와 유튜브 등 개인

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매체의 영향력

이 커지고 있다.

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15

년부터 수행해 온 ‘주요 여행 행태 및 계

획 조사’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향후 여

행정보채널 이용 의향을 묻고 2017년부터 

올해까지 추이를 비교한 결과를 29일 발

표했다.

소비자가 국내 여행 시 참고하는 정보채

널은 7년 동안 크게 변화했다 2017년부터 

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까지와 2021

년 이후의 차이가 컸다.

컨슈머인사이트는 “대부분의 여행 관련 

지표의 변곡점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연

도인 2020년인 것과 달리 2021년이라는 점

이 특이하다”며 “코로나19 이전의 추이가 

2020년까지 계속되고 여행이 다소 풀린 

2021년 이후 달라졌다”고 분석했다.

SNS를 제외한 모든 정보채널이 코로나

19 이전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이것이 코

로나19 후에도 이어졌다. 2017년부터 2019

년까지의 하락은 국내여행의 여가화 및 

일상생활화가 진행된 결과로 분석됐다. 

사전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중요한 이벤

트였던 여행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변하고 

있기 때문이다.

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튜브는 조사 항

목에 포함된 첫해인 2020년 33%로 여행정

보채널의 신흥 강자로 자리 잡았다. 인스

타그램 등 SNS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여러 

채널에 뒤처졌으나 꾸준히 27%대를 유지

하면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2위로 

올라섰다.

코로나19 전 1위 자리를 지키던 여행기

업의 사이트·앱은 2017년 36%에서 2020년 

27%로 대폭 하락해 3위로 밀려났다. 공공

성이 강한 지자체 공식사이트의 하락도 

두드러진다. 지자체 공식 사이트는 2017년 

27%에서 꾸준히 하락해 2020년 20%까지 

떨어졌다.

2021년 이후를 살펴보면 유튜브와 SNS

는 2021년 이후 30%대의 이용 의향을 유지

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. 반면에 2023년 

여행기업의 사이트·앱은 27%로 2020년과 

비슷했으며 지자체의 공식사이트는 18%

로 지난 7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.

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을 100으로 설정

하고 비교하는 여행코로나지수(TCI)를 

적용했을 때도 여행정보채널 이용 의향 

결과는 비슷하다. SNS가 108로 코로나 전

보다 가장 크게 상승했고 여행기업의 사

이트·앱은 84였으며 지자체의 공식사이

트는 81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. 유튜브는 

2019년 이전 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

TCI 산출에서 제외됐다.

컨슈머인사이트는 여행 정보 채널의 중

심이 여행기업이나 공공의 공식사이트·앱

으로부터 여행 소비자 개인의 창구로 넘

어가게 된 원인이 소비자가 원하는 여행의 

형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.

컨슈머인사이트는 “소비자들은 특정 장

소나 여행자원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원

하던 과거와는 달리 시의성 있고 생생한 

개인 체험 정보에 끌리고 있다”며 “소비자

들은 이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특정 장소

보다는 특정 개인을 찾고 그들의 체험 정

보를 통해 ‘체험’을 설계하는 경향이 있다”

고 밝혔다.

 양준규 기자 jgyang@skyedaily.com

산업

여행정보가 궁금할 땐… SNS·유튜브로 몰린다

면역질환치료제 곧 특허 만료

18조 美시장 판매시기 저울질

셀트리온·삼바에피스… ‘스텔라라’ 복제약 출시 예고

한국얀센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‘스텔라라’. 한국얀센

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‘2023년 7월 주요 유

통업체 매출 동향’을 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

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.9% 상승한 14조

7000억 원을 기록했다. 이종원 기자

   7월 유통업 매출 6%↑

 “여름 휴가철 영향 탓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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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LG엔솔, 해외 그린본드 발행 추

진…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

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미국 달러

화 표시 그린본드(녹색채권) 발행

을 추진. 그린본드는 친환경적 가

치를 창출하는 사업 부문 투자를 

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. LG에너

지솔루션의 외환 회사채 발행은 

이번이 처음. 이를 통해 확보한 자

금은 생산능력 확장 등 해외 투자 

목적으로 사용될 전망.

☞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, 나이

키 이천 물류센터 2차증설 수주… 

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(DLS)은 

나이키코리아 물류센터 ‘나이키 

이천 CSC’ 2차 증설 프로젝트를 

수주. 이번 수주는 2021년 나이키 

이천 CSC 1차 증설 프로젝트의 후

속으로 설계부터 자동화 설비 구

축·창고 제어 시스템 설치까지 물

류 자동화 솔루션을 일괄 공급.

2021년부터 기업·공공기관 정보채널 의존 탈피 뚜렷

유튜브 정보의존 33%로 으뜸… 여행 형태 달리진 탓

컨슈머인사이트, 향후 여행정보채널 이용 의향 조사


